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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고통 느낀다. 포기 않는다”
하이디스지회, 대만대표부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정리해고, 대만 이잉크 특허기술 먹튀 해결 촉구

정리해고에 맞서 3년째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가 8월 17일 ‘하이디스 정리해

고, 대만 이잉크 특허기술 먹튀 해

결 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을 

펼쳤다.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17일 15

시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서울 광

화문빌딩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까지 약 5.3km를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시간 가량 삼보일배를 했

다. 조합원들은 하이디스 부당정리

해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리해고, 기술 먹튀 문

제 해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하이디스지회는 7월 18일 주한 대

만대표부에 대만 E-ink·YFY 자본

의 악질 행태 방조에 항의하고, 성

실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

다. 대만 정부와 주한 대만대표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 없이 지회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은 “1천억 

원 흑자기업에서 정리해고로 쫓겨난 

지 3년째다. 대만 정부는 책임 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

령은 2년 전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

고 있다”라며 “대만 정부와 이잉

크 자본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

는다면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

다”라고 경고했다.

삼보일배를 마친 위경복 지회 조

직부장은 “온몸으로 고통을 느꼈

다. 오늘보다 더 힘들었던 지난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나 

자신과 조합원들을 마음속으로 칭찬

했다”라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

지만 서로 북돋으며 여기까지 왔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가자”라고 결

의를 밝혔다.

하이디스 지회는 오는 8월 23일 

교섭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섭 결렬 후 8개월 만에 재개하는 

교섭이다. 하이디스 지회는 오는 8

월 24일 2차 삼보일배 투쟁을 전개

한다.


